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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명인들 서울로…국악주간 특별공연 '길 위의 명인'

등록 2026.05.27 11:24:01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 포스터. (이미지=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강릉단오제부터 중고제 판소리, 고창농악, 밀양백중놀이까지 전국 각지 전통예술 명인들이 서울

무대에 오른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오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지역 명인 특별공연 '살아있

는 시간, 길 위의 명인'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한 국악주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전통공연예술 명인들을 서울

로 초청해 지역 고유의 예술성을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공연은 나흘 동안 지역별로 진행된다. 공연과 함께 명인들의 예술세계와 삶을 들을 수 있는 대담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첫날인 6월 9일에는 강원도 편이 열린다. 국가무형유산 강릉단오제 보유자 빈순애 명인을 비롯해 최여영, 이소영 등이 출연해

강원 민속음악과 이북 음악 등을 선보인다.

10일 충청 편에는 한국중고제판소리진흥원 박성환 명인, 웃다리농악 전승교육사 김행덕 명인, 충남 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이

애리 명인이 무대에 오른다. 중고제 소리 특유의 절제된 소리와 승무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11일 남도 편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이난초 명인과 전북 무형유산 고창농악 보유자 이명훈 명인, 전북도립

국악원 무용단 예술감독 박기량이 출연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부산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예능보유자 박대성 명인, 대구시 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 주운숙

명인,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 이수자 이종태가 영남 지역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화~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놀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 > 문화일반
	전국 명인들 서울로…국악주간 특별공연 '길 위의 명인'

